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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는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지반침하 발생지역의 하수관로에 대해

선제적 전수조사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하수관로 손상 여부를 확인하고

정비함으로써 추가적인 지반침하를 방지할 계획이다.

□ 또한, 최근 3년간 하수도 원인 지반침하 발생지점 주변 27개 지역

530만㎡의 하수관로 135㎞에 대해 올해 12월부터 신속한 전수조사를

통해 긴급정비를 시행한다.

□ 최근까지 하수도가 원인이 되는 지반침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9년간 지반침하

(209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51.2%)으로 침하 사고의

다수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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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반침하 발생지역 노후 하수관로 전수조사 및 선제적 정비

- 지난 9년간 지반침하(209건) 중 하수도 관련 침하는 107건(51.2%)으로 다수 차지

- 최근 3년간 하수도 원인 침하지점 주변 하수관로(27개 지역, 530만㎡) 전수조사

-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하수관로에 대한 연차별 조사 및 정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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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10
지반침하 209 33 57 23 17 13 15 11 20 20

하수도 107 17 32 9 10 5 6 8 11 9

최근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지반침하 사례

성북구 성북동 중구 남대문로5가 송파구 송파동

□ 하수도 관련 지반침하는 대부분 시설물 노후화가 원인으로 지반침하

위험지역 및 30년 이상 노후 하수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서울시는 지반침하 위험지역 노후 하수관에 대해 선제 조사 및 정비를 통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노후 하수관로 조사

□ 서울시는 ’15~’21년까지 시행한 도로함몰 예방사업 완료 이후 새로이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했다.

연차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반침하를 유발하는 노후 관로를

선제적으로 교체하는 등, 서울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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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19년까지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2017년 기준 노후

하수관로 5,743㎞ 중 재개발 예정지 등 2,935㎞를 제외한 2,808㎞를

조사하고, 긴급 정비가 필요한 312㎞에 대해 ’21.12월까지 정비를 완료했다.

○ 도로함몰 예방사업 완료 이후 새로이 내구연한(30년)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로가 매년 약 150㎞에 달해, 노후 하수관에 의한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선 앞으로도 지속적인 조사 및 정비가 필요하다.

  <내구연한 도래되는 연차별 하수도 연장>

 

도래시점
계

사업
완료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매설연도) (~‘94년)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 (‘00년) (‘01년~)

연장(㎞) 10,827 5,743 400 150 149 145 75 86 122 3,957

□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최근 지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로 인해 시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지하 안전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라며 “지반침하 지역과 내구연한이 도래되는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조사와 정비를 시행하여, 안전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